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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의 직무능력 향상 교육이 첫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정숙
강남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Effect of Job Competencies Education in First Job Satisfaction

Jeong-Sook Lee
Educational administration, Kangnam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 및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13GOMS를 바탕으로 5,044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진로목표설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은 첫직장 만족도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셋째,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설정은 진로준비행동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직장만족도를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직무능력향상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

신이 희망하는 일자리 획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하여 직무능
력향상에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대학교와 정부에서는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이에 부합되는 직무능
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job competency education on job goal setting, job
preparation behavior and first job satisfaction from the perspective that successful employment requires improving the
job ability needed for college students. Data on 5,044 students were analyzed based on the 2013GOMS of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GOMS). The study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job competency 
education not only acted positively on job goal setting but also contributed to promoting job preparation behavior.
Second, job preparation behavior contributed to improving satisfaction with the first job. Third, indirect effects of job
competency education and job goal setting in first job satisfaction. 
In conclusion, job competencies enhances the possibility that college students may obtain their wanted job by setting
a clear goal for their job and having a positive effect on the required behavior. Accordingly, college student should
try to reinforce their special capability to accomplish the given job as career professionals in consideration of their
aptitude rather than devoting themselves to reinforcing their basic capability such as linguistic ability. For this 
purpose, both universities and the government shoul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college students to grasp their
aptitude and cultivate their special ability to become career professionals and provide a foundation for them to become
talented professionals armed with special capability by proving support for job abi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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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회구조의 변화와 기술발달에 따라 수많은 직업이 

새로이 생겨나거나 도태되고, 혹은 변형되거나 진화한

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은 개인과 기업들은 치열한 생
존경쟁의 상황에 처해있다.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
는 청년층의 실업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1]의 발표에 의하면 청년실업률이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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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에는 9.2%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 대학졸업자의 실질 취업률이 저조
한 가운데, 대기업이나 정규직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하
락함에 따라 대졸자가 진입하는 일자리의 질도 악화되고 

있다[2]. 특히 대학진학률이 증가로 인한 대학졸업자의 
공급과잉은 취업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2007년부
터 2014년까지 4년제 대학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5%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이나 고용안정이 열

악한 비정규직 취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3]. 이
와 같이 사회적 분위기는 대학생들로 하여금 스펙 쌓기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4]. 그러나 스펙
은 기업에서 요구하는 능력과는 다르다. 스펙은 직장을 
구할 때 요구되는 학점, 토익점수, 봉사시간, 자격증 등
의 평가 요소들을 말하며, 능력은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
하는 문제나 요구에 성공적으로 대응하여 고성과를 만들

어 내는 역량으로 서로 상이한 개념이다[5]. 화려한 스펙
이 반드시 높은 직무능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스
펙과 일자리의 불균형은 직무만족도를 저하시키는 원인

으로도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6]. 또한 기업에서 요구하
는 인재상은 성과도 좋으면서 직원들과 잘 융합하고, 조
직에 충성하면서도 적절히 균형적인 인재로 이러한 인재

들로서 스펙과는 거의 관련성이 없는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7]. 따라서 취업을 위해서는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
기보다 자신의 직무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역량을 갖추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

련은 대학생들의 취업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
해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취업지도와 관련된 다양

한 취업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기업에서 요
구하는 역량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8]. 기업에서 요구하
는 능력은 사회의 적응과 업무성과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학에서 제공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기초적인 능력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듯이 많은 대학생들이 실질
적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별도의 직업교육을 받고 있

는 실정이다[9].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직업교
육은 대학생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취업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촉진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직장 만족도를 높이는 원인이 

된다[10].
직무능력은 특정 상황이나 직무에서 기준에 따른 효

과적이고 우수한 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의 내적 특성

으로 직업인으로서 공통적으로 갖추어야 직업기초능력

과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직무수행능력으로 정의된다[11, 12]. 이
러한 개념에 비추어볼 때 대학생들의 직무능력은 자신의 

진로목표에 부합되는 전문능력과 직업인으로서 갖추어

야 할 공통적인 직업기초능력을 모두 포괄한 개념으로 

진로목표를 설정하고 진로탐색을 위한 행동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다. 
직무능력향상교육은 개인의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식과 기술 등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으로, 이
를 통한 능력개발은 개인으로 하여금 특정 직업의 직무

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높아지게 되

며, 이는 자신이 미래 직업에 대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목
표달성을 위한 행동의도를 높이게 된다[10]. Locke과 
Latham[13]의 목표설정이론에 의하면, 목표의 설정과 
이를 위한 행동은 목표달성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보상

에 의해 동기부여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직
무능력향상교육을 통하여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향상되며, 이는 자신의 진로목표를 설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추동하는 결과로 나
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Jung과 Kim[14]은 대학 재
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지원 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진로

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으며, Lee와 Hong[15]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이 
목표달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직장만족은 일반적으로 직장에 대한 만족을 의미한다

는 점에서 직무, 근무환경, 임금, 인간관계 등 직장생활
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전반

적인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16]. 직장만족은 업무에 
대한 개인의 성취감뿐 아니라 조직발전의 결과를 좌우하

는 조직성과[17], 근속연수[18], 이직의도[19]를 예측하
는 중요변인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학졸업자들이 졸업 후 처음으로 취업한 직장

에 대한 만족은 노동시장으로 처음 진입하여 가지게 되

는 일자리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즉 취업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적응

하여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나은 미래

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20], 기업차원에서는 안정성 유
지에 큰 도움이 된다[18]. 
선행연구에서는 직장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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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개인 및 가족 특성, 임금, 직업의 자부심 및 상사와의 
커뮤니케이션, 일 경험, 직업훈련 경험, 취업목표설정과 
취업준비활동 등 다양한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Lent 등[21](2016)은 사회인지이론을 바탕으로 진로목
표와 준비행동은 성공적인 취업과 취업 후의 만족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Lee와 Hong[15]
은 대학교육 만족과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졸업 

후 취업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으

며, Lee와 Kim[22]은 취업준비활동이 괜찮은 일자리에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개인의 
직무능력도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Lee와 
Oh[23]은 진로검사·직업체험이 취업목표 인식도에 긍정
적으로 작용하여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고, 이는 내·외
적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수적이

라는 맥락에서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진로목표설정, 진로
준비행동 및 직장만족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대학생들이 성공적인 취업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대
학졸업자들의 첫 직장에서의 성공적인 적응을 통하여 미

래 경력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표를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첫 직장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

가?
셋째,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은 직무능력향상

교육과 첫직장 만족도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가?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의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 향상을 위

한 교육과 훈련, 취업목표설정 및 진로준비행동, 취업만
족 간 구조적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제공
하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중 2∼3년제 및 4년제, 교육
대학을 2012년 8월 및 2013년 2월에 졸업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4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사한 
2013GOM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2013GOMS는 대학 졸업자의 경력개발 및 직업 이동
경로를 추적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함으로써 교

육 및 노동시장간 진입 및 이동에 관한 기초자료 제공 

및 인력수급 불일치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된 

자료이다. 표집방법은 학생의 학과를 층화 변수로 사용
한 층화추출법(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였으며 성별
과 지역을 고려하여 표집하였다.

2013GOMS에서 제시한 페널구축 인원은 18,174명 
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첫직장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의 구조적 관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첫직

장 만족도에 응답한 5,0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연구의 개념적 틀

직무능력의 효과와 진로목표와 관련된 이론과 선행연

구를 검토한 결과, 직무능력향교육이 특정 직업에 필요
한 기술과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목표설정을 명확히 하

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의 동기가 된다고 하였으며
[10][13-15]], 직무능력향상교육을 통한 역량개발은 노
동시장에서 자신의 가치를 향상시켜 보다 안정된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직장만족에 긍정적으로 작

용한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5][22-23]. 또한 명확한 
목표설정과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직장만족에 긍정적

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21-23].   
이와 같이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서는 직무능력 향상교육이 대학생들의 직업에 대한 자신

감을 높여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을 추동함으로

써 성공적인 취업의 가능성을 높여 첫직장 만족도 향상

에 기여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따라서 직무능력향상교육
과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 및 첫직장 만족도 간의 
관계를  Fig. 1과 같이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직무능력향상교육

직무능력향상교육 2013GOMS의 직업능력 향상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측정문항 중 직업능력향상 교육 또는 훈

련을 받은 경험과 횟수에 관한 2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경험에 대해 

‘예’(1점), ‘아니오’(2점)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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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onceptual frame work of the study

분석을 위해 ‘예’(1점), ‘아니오’(0점)으로 변환하여 사용
하였다. 또한 직업능력 향상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횟수
는 실제적으로 교육과 훈련의 횟수로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2.3.2 진로목표설정

진로목표설정에 관한 문항은 2013GOMS에서 졸업 
전 취업목표에 관한 문항 중 졸업 이전에 설정했던 취업

목표 여부와 취업목표로 계획했던 직업여부의 2개 문항
을 활용하였다, 측정은 ‘예’(1점), ‘아니오’(2점)로 측정
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예’(1점), ‘아니
오’(0점)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2.3.3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에 관한 문항은 2013GOMS에서 첫 구
직활동에 관한 문항 중 구직을 위해 방문한 인터넷 사이

트에 관한 문항과 구직활동 기간 중 일자리에 지원한 횟

수, 구직활동 가간 중 면접을 본 횟수를 활용하였다. 구
직을 위해 방문한 인터넷 사이트는 워크넷, 캐리어넷, 학
교의 취업지원기구 홈페이지, 민간회사의 구인-구직 사
이트,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 등의 커뮤니티, 기타의 6개 
항목을 ‘예’(1점), ‘아니오’(2점)로 측정하였으나, 본 연
구에서는 분석을 위해 ‘예’(1점), ‘아니오’(0점)으로 변환
하여 합산한 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따라서 합산한 값
이 많을수록 구직을 위한 정보탐색 활동을 많이 하였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원횟수와 면접횟수는 실제 지
원과 면접의 횟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측정값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따라서 측정값이 높을수록 많은 지원과 면
접을 경험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2.3.4 첫직장 만족

첫직장 만족에 관한 문항은 2013GOMS에서 대학 졸
업 후 첫 일자리의 만족도를 측정한 문항을 활용하였다. 
첫 일자리의 만족도는 임금 도는 소득만족, 개인의 발전
가능성, 인사체계,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회적 평판, 하
는 일과 자신의 적성·흥미의 일치 등 12개 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측정은 ‘매우 불만족’ (1점)부터 ‘매우 
만족’(5점)까지 5점 척도로 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평판·개인만족 4문항, 제도만족 4
문항, 직무환경만족 4문항의 3개 요인으로 구성하여 평
균값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2.4 자료분석 방법

자료 분석은 SPSS 18.0과 LISREL9.2를 사용하였으
며, 통계적인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자료분석을 위
한 방법으로는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
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

성분석을 하였다. 셋째, 각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하였으며, 각 변수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모형

으로 분석하였으며, 매개효과 검증을 위하여 Sobel Test
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의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연구대상 5,044명 중 남자는 46.1%, 여자는 539%로 

남자보다는 여자가 조금 많았다. 대학유형은 4년제 대학
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2~3년제는 35.2%로 나타났
다. 전공계열은 공학이 23.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
로 사회 19.9, 예체능 19.6%, 인문 13.5%, 자연 10.9%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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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Question factor loading 
score t CR AVE Cronbach's α

Job 
Competencies 

Education

Education Experience 0.984 14.310
0.817 0.699 0.755

Education Number 0.656 13.711

 Job Goal 
Setting

Employment Goal Setting 0.859 26.604
0.779 0.639 0.964

Job Goal Setting 0.735 25.725

Job Preparation 
Behavior

Searching of Job Imformation 0.653 37.332

0.780 0.544 0.762Number of Apply 0.786 51.415

Number of Interview 0.766 50.256

First Job 
Satisfaction

Reputation Satisfaction 0.773 56.141

0.799 0.571 0.788System Satisfaction 0.696 50.259

Working Environment Satisfaction 0.795 57.826

Table 2.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Characteristics Frequency %

Gender
Male 2,323 46.1 

Female 2,721 53.9 

University 
Type

2-3 years 1,774 35.2 

4 years 3,213 63.7 

College of Education 57 1.1 

Major

Humanities 679 13.5 

Social 1,006 19.9 

Education 331 6.6 

Engineering 1,165 23.1 

Nature 552 10.9 

medicine 324 6.4 

Art & Sports 987 19.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N=5,044)

3.2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실증분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측정

도구 및 측정모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차원 확인적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확
인적 요인분석은 구성개념인 잠재변수를 각가 나누어 분

석을 실시하기 때문에 모형적합도가 좋아지는 장점이 있

으나, 잠재변인 간 상관이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별타
당성과 법칙타당성을 검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우종
필, 2012). 따라서 연구모형의 잠재변인과 측정변인들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타당성을 측정하는 다차원 확인적 요

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Table 1과 같이 잠재변수인 각 개념을 측정

한 측정변수들의 적재값이 0.653이상으로 으로 개념타
당성이 확보되었고, 각 개념들의 AVE(평균분산추출) 값

이 .0.544에서 0.699로써 모두 0.5이상이고, CR(개념신
뢰도) 값도 0.779에서 0.817로 모두 0.7이상이므로 집중
타당성이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 전에 각 개념들의 평균과 표

준편차,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와 상관관
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결과 직무능력향상교육여부와 횟수는 평균 0.120, 

0.160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취업목표설정과 직업목
표설정 여부는 평균이 각각 0.430, 0.400으로 보통 수준
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직기간 중 취업을 정보탐색을 
위하여 평균 1.562개의 취업관련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원은 평균 5.900회, 면접은 평균 
1.870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첫직장 만족은 사회
적 평판 및 적성과의 일치, 개인의 발전가능성 등의 평판
개인만족은 평균 3.168로 나타나 보통의 수준을 보였으
며, 근무환경과 일하는 시간, 인간관계, 직무의 자율성 
등과 같은 직무환경 만족은 평균 3.233으로 평판개인만
족과 비슷하게 보통의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임금, 인사제도, 복리후생 등의 제도만족은 평균 
2.932로 보통이하의 만족수준을 보였다.
각 개념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유의수준 5%에서 대부

분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첫직장 
만족은 전반적으로 진로준비행동과 가장 높은 정(+)의 상
관계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진로목표설정과도 
정(+)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또한 진로준비행동은 진로목
표설정과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계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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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 2 3 4 5 6 7 8 9 10
1. Education Experience 1.000
2. Education Number 0.547** 1.000
3. Employment Goal Setting 0.119** 0.076** 1.000
4. Job Goal Setting 0.107** 0.071** 0.631** 1.000
5. Searching of Job 

Information 0.094** 0.035* 0.152** 0.140** 1.000

6. Number of Apply 0.096** 0.038** 0.127** 0.092** 0.429** 1.000
7. Number of 

Interview 0.056** 0.023 0.113** 0.102** 0.421** 0.605** 1.000

8. Reputation 
Satisfaction 0.034** 0.018 0.042** 0.041** 0.046** 0.043** 0.039** 1.000

9. System
Satisfaction 0.025* 0.018 0.029* 0.023 0.086** 0.068** 0.079** 0.537** 1.000

10. Working Environment 0.025* 0.020 0.028* 0.022 0.036* 0.043** 0.052** 0.616** 0.553** 1.000
Mean 0.120 0.160 0.430 0.400 1.562 5.900 1.870 3.168 2.932 3.233
SD 0.328 0.801 0.496 0.490 1.678 13.988 3.799 0.791 0.771 0.799

*p<0.05, **p<0.01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Path β SE t p

Job Competencies Education → Job Goal Setting 0.143 0.019 7.599*** 0.000

Job Competencies Education → Job Preparation Behavior 0.083 0.017 4.781*** 0.000

Job Goal Setting → Job Preparation Behavior 0.184 0.021 8.914*** 0.000

Job Goal Setting → First Job Satisfaction 0.031 0.018 1.715 0.086

Job Preparation Behavior → First Job Satisfaction 0.083 0.018 4.484*** 0.000

Job Competencies Education → First Job Satisfaction 0.024 0.163 1.482 0.138

*p<0.05, **p<0.01, ***p<0.001

Table 4.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3.4 구조방정식모형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취업을 위한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

목표설정, 진로준비행동, 첫직장 만족 간의 관계를 분석
하기 위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구조모형 분석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χ2=95.8, df=29, p=0.000, 
RMR=0.017, GFI=0.996, CFI=0.995, NFI=0.993, 
RMSEA=0.024). 
구조방적식 모형 분석결과 각 변수간의 추정치를 살

펴보면 Table 4와 같다.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진로목표설정(β=0.143, t=7.599, 

p<0.001)과 진로준비행동(β=0.083, t=4.781, p<0.001)에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경험과 경험한 횟수
가 많을수록 취업목표와 이에 따른 직업계획을 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경험과 
횟수가 많을수록 구직을 위한 정보탐색이나 지원 및 면

접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진로목표설정은 진로준비행동(β=0.184, t=8.914, p<0.001)

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취업에 관한 목표나 직업에 대한 계획의 수
립은 진로준비를 위한 정보탐색이나 구직을 위한 지원 

및 면접활동에 동기부여 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첫직장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진로준비행동(β

=0.083, t=4.484, p<0.001)은 첫직장 만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
업을 위한 정보탐색과 구직활동에 적극적일수록 자신의 

적성이나 사회적 평판, 임금, 인제제도 등 전반적으로 질
적으로 양호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결과이다. 
한편 진로목표설정과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첫직장 만

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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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z-score p

Job Competencies Education → Job Goal Setting → First Job Satisfaction 1.679 0.093

Job Competencies Education → Job Preparation Behavior → First Job Satisfaction 3.352*** 0.001

Job Goal Setting → Job Preparation Behavior → First Job Satisfaction 4.080*** 0.000

( ) is t-value, *p<0.05, **p<0.001

Table 5. Sobel Test Calculator for the Significance of Mediation

한편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첫직장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Sobel Test 결과 Table 5와 같이 진로준비행동
(z=3.352, p<.001)의 매개효과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진로목표설정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진로목표설정과 첫직장 만족 간의 관계에서 
진로준비행동(z=4.080, p<.001)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목표설정과 첫직장 만

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무
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설정은 첫직장 만족에 직접적

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쳐 첫직장 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3.5 분석결과 논의

대학생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이 진로목표설

정과 진로준비행동, 첫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진로목표설정

과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

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업과 관련된 학습이 진로목표
설정과 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15]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교
육의 경험과 횟수가 많을수록 진로목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자
신들이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역량을 강화시키는 교육으로 이는 진로선택에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진로목표를 수립을 가능하게 함으로

써 진로준비행동의 동기를 추동하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진로목표설정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목표
설정이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의 방향성과 구체성을 제시

하고 있어 진로준비행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선

행연구[14]를 지지하고 있다. 대학생들의 진로목표는 자
신의 직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으로 이를 달

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보탐색과 지원 등의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은 첫직장 만족의 선행요인으로 

밝혀졌다. 진로준비행동은 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정보탐
색과 취업지원 및 면접과 같은 직접적인 행동을 의미하

는 것으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직장에 지원을 하고 
면접을 보는 행동으로 이는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입사

를 하는 취업성과로 나타날 가능성에 높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준비행동이 취업성과 
또는 직장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15, 
23]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넷째,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설정은 첫직장 만

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진로준비행동을 통

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설정은 진로준비행

동을 촉진시켜 직장만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이
는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설정이 직장만족에 간

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14, 23]와 동일한 결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진

로목표설정을 구체화시켜 이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유

발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여 첫직장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들이 기업에 필요한 직무능력을 향

상시키는 것이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수적인 욧라는 

관점에서 직무능력향상교육이 진로목표설정, 진로준비
행동 및 직장만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분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대졸자직업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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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조사(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의 2013GOMS를 바탕으로 5,04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직무능

력향상교육은 진로목표설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진로준비행동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밝혀져 직무

능력향상교육이 명확한 진로설정과 행동의 강력한 동기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14-15]의 결과를 지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해 맹목
적으로 어학능력과 어학연수와 같은 스펙 쌓기에 치중하

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미래의 직업

인으로써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역량을 강화하

는 것이 취업성과를 위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

고 있다. 
둘째, 진로준비행동은 첫직장 만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준비활동이 괜찮은 일자리에 긍정적

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22]와 취업준비행동과 직무
만족 간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선행연구[23]의 결
과와 일치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학생들의 진로
준비활동은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기 위해 워

크넷과 캐리어넷,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
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이 좋은 
일자리 획득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진로준비행동은 직무능력향상교육과 진로목표

설정이 첫직장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무능력행상 프로그램이 진로목표설정 
달성을 위한 행동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취업만족도 향

상에 기여한다는 선행연구[15]와 진로검사와 직업체험
과 같은 프로그램이 취업목표 설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

여 취업준비행동을 촉진하고, 이는 직무만족도를 향상시
킨다는 선행연구[23]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
은 결과는 직무능력향상은 직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에 대

한 자신감으로 이어지며, 이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심
리적 기제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진
로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는 취업을 위한 적극

적인 행동에 동기부여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직무능력향상은 자신의 진로에 대하여 명

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

을 줌으로써 자신이 희망하는 일자리 획득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어학능력과 같은 
기초적인 역량강화에 매달리는 것보다 자신의 적성을 고

려하여 향후 직업인으로써 주어진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

행할 수 있는 전문역량의 강화에 힘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에서는 이력서작성과 면접기술과 같

은 취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이와 병행
하여 대학생들이 자신의 적성을 파악하고, 직업인으로써 
갖추어야 할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

에 힘서야 한다. 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기업에
서 요구하는 능력을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대학생들의 취업성과를 높이는데 있어 매

우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정보에서도 대학생들이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전문역량

을 갖춘 인재로 설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경험과 횟수가 진로목표설정과 진로준비행동, 직장만족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의 경험과 
횟수와 같은 양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통한 성
취도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객관적
인 성취도와 직장만족간의 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직무능력향상교육의 경험과 횟

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어 교육의 내용적 측면을 간

과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교육의 종류에 따
른 효과를 분서하여 보다 구체적인 시사점 제공이 필요

하다.
셋째, 직장만족은 개인의 특성이나 직무의 종류에 따

라 차이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감안한 분석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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